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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

-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

○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로 구성되어 있음

-  기념물: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건조물군: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유네스코 지연유산은 지질학과 생물 종 자생지, 보존이 필요한 자연유적지 등으로 구성

-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  유네스코 복합유산은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을 가진 유산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외에도 세계무형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으로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여 인류의 다양한 

문화와 창조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

-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기록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작

    전라북도 세계유산

○  전라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4개, 무형문화유산 4개, 기록유산 

1개를 보유

-  전라북도 세계유산은 고창의 고인돌유적(2000),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정읍의 무성서원(2019), 고창의 

갯벌(2021), 그리고 남원의 가야고분군(2023)은 등재예정

-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은 매사냥(2010), 가곡(2010), 

판소리(2003)와 농악(2014)

-  전라북도 기록유산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무장포고문)로 

2023년 등재확정

○  남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로 전라북도는 세계유산 5개로 

경북(6개)에 이어 두 번째 지역

-  전라북도는 남원의 가야고분군(2023) 세계유산등재로 고창의 

고인돌유적,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 정읍의 무성서원, 

고창의 갯벌을 포함한 세계유산 5개 등재지역으로 부상

<그림 2> 전라북도 세계유산현황

자료: https://heritage.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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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의 의미

1) 운봉가야 유산의 탁월성

     「가야고분군」세계유산 등재권고 내용

○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
-  7개 고분군은 대성동고분군(경남 김해), 말이산고분군(경남 함안), 옥전고분군(경남 합천), 지산동고분군(경북 

고령), 송학동고분군(경남 고성),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전북 남원), 교동과 송현동고분군(경남 창녕) 

○  이코모스는 고분군의 지리적 분포, 입지, 고분의 구조와 규모, 부장품 등을 통해 「가야고분군」이 주변국과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해 온 ‘가야’를 잘 보여주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에서, 세계유산 등재기준(ⅲ)을 충족한다고 평가하고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가야고분군」 지리적 환경과 입지

○  가야 문명이 형성되었던 지역은 사면에 자연적인 경계선-북쪽과 서쪽은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에는 낙동강이 흐르며, 남쪽은 해안과 접함-이 형성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좋은 
지리적 환경

○  가야는 지배층의 무덤을 그들의 정치적 중심지에 있는 구릉지에 조성하였으며 취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에서 쉽게 잘 올려다 보이는 구릉지를 지배층의 묘역으로 선택
- 구릉지 전체를 지배층의 묘역으로 사용하였으며, 최상위 지배층의 고분은 구릉지 정상부에 축조함

-  이러한 고분 축조의 전통은 가야가 존속한 전 시기동안 유지되었고, 지배층의 묘역으로 사용된 일정한 구릉지 

내에 거대한 봉토분이 군집 조성됨으로써 장엄한 경관을 형성

○  가야고분군의 묘제는 1~2세기에는 목관묘, 2~5세기는 목곽묘, 4~6세기는 석곽묘, 6세기는 석실묘를 축조 
-  가야의 고분군에 나타나는 석곽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매장 시설의 평면 형태가 길고 가는 것으로 이를 

가야식 석곽묘라 함

-  석곽묘가 이러한 세장한 형태로 발전한 이유는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더 넓은 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확보된 넓은 부장 공간에 많은 부장품을 묻음으로써 부와 권력을 과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전북 남원)

○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가야 연맹의 서북부 최대 범위를 드러내면서 백제와 자율적으로 교섭했던 
정치체의 모습을 잘 보여 줌
-  백제의 남동부 경계 근처에 있는 구릉지의 능선을 따라 군집 조성된 대형 고분, 연맹의 공통성을 보여주는 

가야식 석곽묘는 가야의 범위가 낙동강 하류 일대에서 서북부 내륙으로 확장했음을 증명

- 가야식 석곽묘에서 출토된 백제계 교역품은 백제와 자율적으로 교섭했던 증거

○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와 아영면 두락리에 걸쳐 위치
-  고분군의 명칭은 고분이 분포하는 지역의 명칭을 따랐으며,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5~6세기 가야 연맹 중 

가장 서북부 내륙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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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군은 서쪽 평지에서 잘 보이는 구릉지에 입지하며, 구릉지의 능선에는 대형 고분이, 사면에는 중소형 
고분이 군집하여 조성
-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서북부 내륙의 백제 인근까지 확장되었던 가야 연맹의 세력권을 잘 보여줌

○  가야식 석곽묘는 세장한 주곽과 부곽이 ‘=’자형으로 배치
-  주곽과 부곽이 나란히 배치되는데, 피장자가 묻힌 주곽에는 피장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위세품, 무기류, 소량의 

토기가 부장되며, 부곽에는 대형의 토기가 다량으로 부장되는 차이가 있음

○  가야식 석곽묘에 부장된 토기는 고배·기대·장경호로 구성되며, 토기의 세부 양식에 대가야의 영향이 
일부 반영되어 나타나 대가야와의 관계성을 보여 줌
-  한편 고분에서 출토된 중국계 청동 거울과 백제계 금동 신발, 목걸이, 유리구슬은 백제 왕릉의 부장품과 매우 

흡사하여 백제와 자율적으로 교섭했던 모습을 보여 줌

○  백제와의 교역을 통해 성장한 정치체로서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5세기 후반 가야 연맹의 서북부 
내륙 지역으로의 지리적 확대 범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유적
-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는 5세기 전반부터 6세기 전반에 걸쳐 석곽묘, 석실묘가 축조

-  봉토가 큰 고분은 구릉지의 정상부나 능선을 따라 조성되고, 봉토가 작은 고분은 봉토가 큰 고분의 주변이나 

구릉지 사면부에 축조

- 석실묘는 6세기 전반에 구릉지 남측 사면부에 조성

2) 장수가야 문화유산의 확장등재 추진필요

     확장등재 준비하자

○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가야고분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예정
-  가야고분군은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면서도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했던 가야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라는 탁월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음

○  안타깝게 장수군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가야고분군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너무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
-  다행히 2019년 장수 동촌리 고분군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도 가야 정치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짐

- 가야의 서북쪽 경계로 고대국가 백제와 등을 맞댄 강력한 가야의 존재를 유적과 유물로 실증

○  장수군 가야고분군은 한반도의 척추이자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백두대간 품속에 자리하여 
지리적 환경이 탁월
-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는 유일성과 지역성도 큰 강점

-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개소의 가야고분군이 모두 낙동강유역에 자리하지만 장수군 가야고분군은 

유일하게 금강 최상류에 위치

○  장수 가야고분군은 금관가야와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비와가야 등 최상급 가야토기를 거의 다 모아 
놓아 삼국시대 명품 토기 박물관을 연출
- 여기에 마한계와 백제계, 신라계 최상급 토기류도 상당수 포함

-  가야 고총에서 유일하게 망치와 모루, 집게 등 단야구 세트와 말편자가 나와 철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의 

과정을 유적과 유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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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최상류에 기반을 둔 장수가야 정치체는 4세기 말엽 경 처음 등장해 가야 소국으로 발전하다가 6세기 
초엽 경 백제에 의해 멸망
-  금남호남정맥 산줄기가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고, 대규모 철산 개발과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장악이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

- 초기철기시대 지배자 무덤인 장수 남양리는 가야 영역에서 처음으로 철기문화가 시작된 요람지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는 등재 당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라도 등재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충족시키면 '확장등재'라는 개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수 삼봉리·동촌리 등 가야고분군이 곧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야고분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대부분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확장등재를 추진필요

3) 세계유산 등재효과

     사라진 ‘가야’문명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

○  세계유산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으로 
세계유산은 한 국가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세계 각국은 세계유산을 국가 홍보에 적극 활용

○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가야문명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 확보, 동아시아 고대문명을 견인한 ‘철의왕국 
가야’, 동아시아 해상교역을 주도한 ‘해상왕국 가야’를 대표 이미지로 부각

○  세계유산을 통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공동 협력사업 확대 

○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과 함께 가야문화권을 한국의 고대 3대문화권으로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협력체계 구축   

     세계유산등재의 효과

○  직접효과 : 지역적 자긍심 고취, 국제적 브랜드 가치 상승, 뚜렷한 지역관광 수요 유발, 지역발전 경쟁력 강화

○  간접효과 : 지역민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

○  세계유산지역을 방문하는 관광트랜드 확산, 
-  베트남 하롱베이는 베트남의 경제 규모와 흐름을 바꿈, 1994년 세계유산 등재, 1996년 방문 관광객 23만여 명, 

2000년 85만명, 2005년에는 150만명으로 급증

   

     세계유산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  문화재분야 이외 건설·교통 등 다방면의 예산지원 증가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람객 증가

○  기존 사례를 통해 볼 때 등재 이후 급격한 관람객 증가

○  2014년 등재된 남한산성의 경우 2014~2033년까지 3,892억 원 투자를 가정하여 생산유발 8,081억 
원, 부가가치 유발 3,690억 원, 고용유발 3,695명으로 보고되어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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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현재까지 측정되지 않았으나, 남한산성의 
사례를 통해 볼 때 7개의 고분군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는 만큼 유산 소재지 전체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막대할 것으로 기대됨

      전북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활용전략

     철의왕국 박물관 건립

○  2018년 이전까지 가야유적은 대부분 경북과 경남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남지역에서는 발굴된 자료를 기반으로 가야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음

○  가야 관련한 박물관과 전시관련 시설은 영남지역에 밀집
-  김해시의 대성동고분박물관, 함안군의 말이산고분군전시관, 고령군의 대가야박물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김해박물관은 금관가야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음

(함안군 말이산고분전시관)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고령군 대가야박물)

○  전라북도 운봉가야에서는 백제와의 교류와 제철유적 등 영남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치 있는 
가야유적이 다수 발굴되었음에도 현재 박물관이나 제대로 된 전시관이 없는 상태
-  남원시는 유곡리·두락리 일대에 가야고분군 홍보전시관을 설치 운영 중에 있지만 임시 가건물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표 1> 전북가야 제철유적 및 봉화 현황

시·군
2017년 6월

2018년 6월 
(전북 가야사 및 유적정비 

활용방안 용역)
2019년 8월

비고

제철 봉수 제철 봉수 제철 봉수

남원 33 3 40 5 36 8
제철 4개소 감소(타지역 중복)
봉수 3개소 증가

장수 58 21 60 21 61 21 제철 1개소 증가

무주 30 11 31 11 57 11 제철 26개소 증가

진안 1 13 21 14 27 25
제철 6개소 증가
봉수 11개소 증가

완주 5 4 23 8 32 15
제철 9개소 증가 
봉수 7개소 증가

임실 2 13 4 14 4 16 봉수 1개소 증가

순창 1 - 1 - 2 5
제철 1개소 증가 
봉수 5개소 증가

기타 - 금산 5 - 금산5
금산 3 
구례 4 
함양 5

금산 6
제철 12개소 증가
봉수 1개소 증가

계 130 70 180 78 231 107
제철 51개소 증가
봉수 28개소 증가

         자료: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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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영남지역 가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제철유적이 밀집 분포되어 
있어 가야 철을 테마로 한 국립박물관 건립 추진 필요
-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은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밀집 분포된 대규모 철산지로 우리나라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가야와 백제, 신라가 국운을 걸고 운봉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쳤으며, 우리나라 철불의 효시인 운봉고원 내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운봉고원이 철의 생산부터 

주조기술까지 응축된 당시 철의 테크노벨리였음을 웅변(곽장근, 2015)

-  현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야유적전시관을 국립으로 승격시키고 전북가야의 특징은 제철유적과 

봉화유적을 테마로 건립

     가야 봉화 에코뮤지엄 조성

○  전북 동부지역에서 가야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전북가야 문화유산은 120여 개소의 봉화로 상징되는 
봉화왕국(가야문화연구소)

<그림 3> 전북가야 봉화망

자료: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전북 동부 봉화유적은 남원과 장수는 물론 무주, 진안, 완주, 임실, 충남 금산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분포 
되어 있어, 전북 동부권의 봉화유적지를 하나의 야외박물관인 에코뮤지엄으로 조성 필요
-  지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독특한 물질문화, 경관 및 무형 문화유산의 소멸률이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고자 ‘장소로서의 박물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ecomus e’ 또는 ecomuseum이라는 

명칭을 사용(David, 2011, 박경숙&임근욱, 2020 재인용)

○  전북 봉화유적 에코뮤지엄 조성을 통해 전북 가야유적의 목록화, 유물수집, 보존 및 보호조치, 지역주민 
활동, 전문가 연구, 교육 및 체험 등 지역과 관련된 교육활동 및 체험활동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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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에코뮤지엄 개념도

     전북가야 루리티지(Ruritage) 프로젝트 추진

○  전북가야의 독특한 세계유산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여 유산주도 지역활력사업인 
유네스코의 루리티지(Ruritage)사업을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  RURITAGE(이하 루리티지)는 ‘Heritage forRural Regeneration’를 뜻하며 농촌 재생을 위한 유산 정도로 

해석(안필균 외, 2021)

-  EU에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RURITAGE 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자연환경이 보유한 고유한 문화 및 

유산에 대한 잠재력 향상을 바탕으로, 농촌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소로 전환하는 새로운 유산주도 

농촌재생 접근 방식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UNESCO)

○  유네스코의 루리티지 프로그램은 문화 및 자연 유산을 
기반으로 농촌 재생을 이룩한 13개 농촌지역을 롤 
모델로 선정하여, 룰모델에서 검증된 이론적 체계를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법으로 RURITAGE를 
통한 지역재생 효과를 확산시키고 있음

○  루리티지 프로젝트는 순례, 로컬푸드, 이주(귀촌), 
예술과 축제, 회복성, 경관이라는 6개의 영역에서 
문화유산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지역활성화 추진

○  전북가야 문화유산의 유산을 활용하여 ‘아이언로드’와 
‘봉화의 길’ 등의 순례활동, 전북가야 지역의 풍광과 
결합된 장소의 맛, 가야 역사유산과 연계한 귀촌, 가야 
역사문화축제, 가야 문화 및 유산의 책임성 강화, 가야 
고분군과 봉화 등의 경관을 활용한 지속가능 관광 
등의 전략추진

<그림 5> 루리티지 6개 영역

자료 : 경기에코뮤지엄

1) Pilgrimage 2) Local food

3) Migration 4) Art & Festival

5) Resilience 6)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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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이언 로드

○  전북가야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동시에 유네스코의 루리티지(RURITAGE)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유산 주도 지역 재생 프로그램 운영 및 아시아 최초 루리티지 운영지역으로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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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Jeonbuk Gaya Tumuli’s Designation as a 
UNESO World Heritage Site and Utilization Strategy

Dong-Young Kim, Research Fellow

○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ill meet in Riyadh, Saudi Arabia, from September 10th to 
September 16th, and it is expected that South Korea's Gaya Tumuli will be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site around September 17th.

○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has determined that the Gaya 
Tumuli meets the criteria for World Heritage registration and recommended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hat it be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e rationale is 
that it effectively depicts Gaya, which maintained an autonomous and horizontal system that 
was unique while coexist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displays the diversity of ancient 
civilizations in East Asia.

○  Namwon Yogok-ri and Durak-ri Tumuli's nomination as a World Heritage site is notable 
because it is located in the northwesternmost interior of the Gaya Confederation and clearly 
demonstrates the political structure in which it autonomously engaged in discussions with 
Baekje.

○  The designation of Jeonbuk Gaya as a World Heritage will have direct effects, including 
instillation of local pride, increased global brand value, a clear rise in local tourism demand, 
and strengthening of local development competitiveness. Indirect effects will include the 
creation of local jobs, a rise in production, and creation of added value, and a strategy to 
maximize these effects is necessary.

○  First, because the area of Jangsu Gaya, including Jangsu Sambong-ri and Dongchon-ri, meets 
the completeness and authenticity criteria for World Heritage designation, Jeollabuk-do and 
Jangsu-gun must advocate for the recognition of Jangsu Gaya as a World Heritage site.

○  Second, iron manufacturing ruins that have not yet been unearthed in Gaya's Yeongnam 
region are concentrated in the cultural heritage site of Jeollabuk-do Gaya, so an iron-themed 
national museum should be developed. 

○  Third, because beacon remnants in Jeollabuk-do's eastern region are widely spread in Muju, 
Jinan, Wanju, Imsil, and Chungcheongnam-do Geumsan, one of them should be turned into 
an outdoor Eco Museum. 

○  Finally, in order to increase loc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cultural 
heritage-centered local revitalization program, the UNESCO Ruritage project should be 
promoted concurrently with the recognition of Jeollabukdo Gaya as a World Heritage site.

Key words

Namwon Yogok-ri and Durak-ri Gaya Tumuli, Expanded designation of the Jangsu Gaya 
UNESCO World Heritage site, Establishment of an iron-themed museum, Creation of a Gaya 
Bongsu Eco Museum, Ruritag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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